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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신기의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(왼쪽부터) ⓒ송희진 기자 songhj@

전속권 문제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세 멤버

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일본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된 후 독자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

이다.

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

화통화를 갖고 독자활동에 대한 조심스런 속내를 밝혔다.

특히 항간에는 동방신기 3인이 12월께 국내 팬미팅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.

이에 대해 세종 측은 "현재 나와 있는 기획안 중 하나"라며 "아직 팬미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

다.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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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 관계자는 세 멤버의 독자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도 조심스레 밝혔다. 이 관계자는 "세 멤

버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소송을 한 것이 맞다"며 "다만 내달 3일까지 세 멤버가 일본에

머무는 만큼 귀국 후 향후 활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이어 "현재 새 기획사에 들어갈지 혹은 새로 설립할지 여부 등은 귀국 후 결정될 것"이라고 덧붙

였다.

한편 동방신기는 이날 오후 일본 고베 월드기념홀에서 개최되는 '2009 베스트 히트 가요제' 참

석차 일본에 머물고 있다.[관련기사]☞ 동방신기·빅뱅, 日  '베스트히트가요제' 출연☞ 동방3인

"사인 위조됐다" vsSM "확인서가 위조"☞ 동방3人측 "中공연 사인은 위조"… SM 대응은?☞ 동

방신기, 아라시·스마프와 '홍백가합전' 출연

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"372 누르고 NATE/magicⓝ/ez-i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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